
실업자도「부익부빈익빈」
자수가 1 3 7만8 0 0 0명으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고한다. 2월에비해 1 4만3 0 0 0명이늘어난것으

루평균 5 0 0 0명이실직한것이다. 98년3월실업률은 6 . 5 %로 8 6년2월 6 . 7 %를기록한이래최고

나타냈고, 97년3월에비해서는6 5만5 0 0 0명이늘어났다.

명가운데 9 0 %인 1 2 4만1 0 0 0명은감원, 부도등으로생업을잃은전직실업자이고, 13만7 0 0 0명

제활동을원하지만일자리를잡지못한신규실업자이다. 일시휴직중인 1 5만명과경제활동을

해경제활동인구에서빠진실망실업자 1 8만7 0 0 0명을합치면사실상의실업자가 1 7 1만5 0 0 0명에

고있다.

자수도3월 1 9 8 9만2 0 0 0명으로 9 7년3월에비해 4 . 1 % ( 8 4만2 0 0 0명) 줄어들어1월의-3.4%, 2월의

에이어감소세가심화하고있다. 여기에기업및금융산업이구조조정을본격화하는5월이

는엄청난실업률이예상되고있다. 정부와국제통화기금( I M F )이합의한실업률 6 % (실업자수

명)를훨씬넘어서는것은물론이다.

자의경우에도주당취업시간이 3 6시간이상인취업자는 9 7년동기에비해 4 . 7 % ( 8 9만4 0 0 0명)

으며, 36시간미만취업자가 2 . 2 % ( 3만5 0 0 0명) 증가, 고용불안이확산되고있다. 계약기간이1∼

월인임시근로자와1개월미만인일용직근로자까지줄었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도 4 9 . 3 %

4 6 . 8 %로2.5%P 떨어졌고, 특히2 0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6 0 . 5 %에서 5 6 . 7 %로3.8%P 낮

다.

더큰걱정은실업기금이다. 실업자가늘면서실업급

여등으로고용보험기금지출이크게늘어나고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따르면, 97년고용보험료수입은 9 1 7 4억원,

지출은 1 6 8 9억원으로흑자를유지해 9 7년말현재고

용보험기금적립금이1조9 8 7 2억원에달했으나 9 8년들

어실업률이높아지면서수입은 9 6 1 7억원에불과한데

비해지출은2조5 7 8억원에달해적자운영이불가피한

실정이다. 고용보험기금적자는 9 8년1조6 0 0 0억원, 99

년1조2 0 0 0억원, 2000년1조 5 0 0억원등으로예상되고

있다. 즉, 고용보험기금잔액이 9 7년말 6 0 0 0억원, 99년

- 5 0 0 0억원, 2000년 - 1조6 0 0 0억원으로적자가대폭늘

전망이다.

는간단하다. 고용보험기금은 9 5년고용보험도입당시실업률 3 %를기준으로보험요율을책

으나최근실업률이 5 . 9 % ( 1 3 0만명)에달하고있기때문이다. 더군다나 2 ~ 3년간높은실업률이

될것으로보여적자폭확대는불가피한실정이다. 보험적용대상이당초 3 0인이상사업장에서

월부터5인이상으로확대돼수혜대상이늘어나고실업급여이외에 6 0일동안의특별연장급여

기로한것도부담이되고있다.

서실업급여의보험요율을상향조정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임금총액의

로사업주와근로자가각각 0 . 3 %씩부담하고있다. 선진국은훨씬높다. 일본1.58%, 독일

 프랑스 6 . 9 %이며미국은사업주만 1 . 3 %를부담하고, 영국은사회보험전체를국민보험료로

해 4 . 6∼1 0 . 4 %를부담시키고있다.

책은2가지이다. 첫째, 국민연금·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을통합해영국식국민보험을

하고보험요율을10% 선으로대폭상향조정하는것이다. 이미20~50% 감봉당한상태에서, 기

생사에목을맨상태에서추가부담이쉽지않은것은사실이나별도리가없는것또한사실

 

 실업급여의지급기준을명확히하는것이다. 일용직근로자들이일거리가없어거리를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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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크고「힘」있는자에게만혜택이돌아간다면사회보험의가치를상실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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